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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ESP아시아사무소)

1.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9일 (화) 10:30~15:00 /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다목적홀

  ○ 참 석 자 : DMZ 포럼위원, 도내 시군 관계자 등 36명  

  ○ 주요내용 

      - 주제발표  

       · DMZ 일원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 에코뮤지엄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문화재단 황순주 차장)

       · DMZ 일원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안보관광 전략 및 방안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전효재 박사)

      - 전체토론 

       · 주제 발표에 관한 질의응답 및 토론과 의견수렴

      - 판문점 답사

2. 포럼 결과

 □ 주제 발표 내용

  ○ (주제발표 1) DMZ 일원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 에코뮤
지엄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문화재단 황순주 차장)

    - 경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코뮤지엄 사업을 도입함

    - 에코뮤지엄(Eco-Museum)이란 1969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현재는 
주민참여, 현지보전, 문화재생을 포한하는 개념임.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주
민의 삶의 터전 자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조성해 문화자치실현 및 관
광 자원화 하는 것임

    - 현재 매향리 스튜디오 조성,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해솔 6길(옛 선감
길 복원) 정비와 선감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이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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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 2) DMZ 일원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안보관광 전략 및 방안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전효재 박사)

    - DMZ 접경지역의 관광은 다크투어리즘과 생태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광 컨셉임

    - 외국의 경우 안보 교육의 장, 재난·재해의 대표적인 장소, 슬픔의 장소로 
방문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UNWTO에서 평화관광의 개념을 도입함.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평
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구현이 필요함

    - DMZ 일원의 평화관광을 위해서는 역사적 공간으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
공성/지역성 간의 조화를 유도하며 재정 투입의 당위성과 정책성과 간의 합
의를 유도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참여공간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함

 

 □ 전체 토론 내용 

  ○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컨텐츠가 별도로 존재함. 이동경로
를 성인들과 별도로 구성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장소가 
주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에코뮤지엄 사업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 원인은 지나치게 
관주도형으로 진행되거나 반대로 오로지 주민의 주도성만을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임. 경기만의 에코뮤지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관과 주민이 협치구조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이 협치구조내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중간조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시민, 시민활동가를 
먼저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지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통일촌의 박물
관이 실패한 원인이 주민들의 의지나 의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관주도형·기
획자 주도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임

  ○ DMZ 관광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첫 번째로 홍보가 매우 중요함. 존재의 유
무조차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음. 두 번째로 접근성의 문제가 
있음. 개인차량으로는 접근이 쉽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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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개별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DMZ 관광이 활
성화 될 것임

  ○ 현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현지 보전‘이 되었으면 좋겠음. 연천에서 많은 유
물이 발굴되었지만 실제로 연천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음. 지자체에서 보
관 혹은 보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모두 ’약탈‘해 
갔음. 유물들이 발굴된 현지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DMZ 개발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현 정세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DMZ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함

  ○ ’DMZ 보전과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보전에 중점을 두었음. 그러
나 어느 순간 DMZ가 풀리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것임. 전쟁이 일
어나고 그 후에 평화가 찾아옴으로써 형성된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함. 공간적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직접적으로 
DMZ에 인접한 지역은 파주와 연천이지만, 장기적으로 김포지역도 고려해야
함

  ○ DMZ 관광 사업은 두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정치적 제약으로 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임. 두 번째는 면적에 따
른 공간적 제약임. 4㎞의 폭을 가진 끈 형태의 DMZ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의 공간도 고려해야 함

□ 향후 계획
  ○ 제4차 DMZ 포럼 개최 : ‘17. 11.

 



- 4 -

[붙임] 결과사진 

 

개회사 주제발표 I

주제발표 II 전체토론 I

전체토론 II 전체토론 III

전체토론 Ⅳ 기념사진

 판문점 답사 I 판문점 답사 II


